
2023 AUGHT NEW YORK (뉴욕)

gleam (갤러리BK 한남, 서울)

2022 노블레스 컬렉션 (서울)

2021 강동 아트센터, 아트랑, 서울

2018 최소한의 언어 (갤러리 서화, 서울)

2017 환기재단 작가전, 색‧채‧집 (환기미술관, 서울)

2015 Place of memory, Cities (TAKSU Gallery, 싱가포르)

2012 Seoul (아틀리에 아키, 서울)

2011 ITALIA (갤러리 그림손, 서울)

그 외 다수

2023 숭고한 감정들 (두남재 아트센터, 서울)

2022 공명의 순간들 (갤러리 두인, 서울)

더 리뷰 (파라다이스 시티, 인천)

           감각과 본질, 국대호 이상민 임광규 3인전 (갤러리 콜론비, 서울)

2020 색3인전-색-3인전 (콜론비 아츠 갤러리, 서울)

2019 색. 변주곡, 국대호 김형관 2인전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외래 갤러리, 서울)

국대호‧이기숙 2인전 (갤러리 Wave, 부산)

2017 국대호, 박승모 2인전 (아트 스페이스 호서, 서울)

2016 “틈” UNDER THE SKIN (갤러리 세줄, 서울)

           3인 회화전-김춘수, 국대호, 김형관 (김세중 기념관, 서울)

연애의 온도 (서울미술관, 서울)

2015 생각하는 빛 (양평군립미술관, 경기도)

           2인전 -국대호, 유봉상 (갤러리 송아당, 서울)

           3인의 향연 (아트 스페이스 호서, 서울)

2014 색(色)의 언어 (모란미술관, 마석)

           Hommage a Whanki ll (환기미술관, 서울)

사진과 회화의 동행-국대호, 주도양 2인전 (D갤러리,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

2013 파사드 부산 (부산 시립미술관, 부산)

2011 듀얼이미지 Dual Images (포항 시립 미술관, 포항)

색 x 예술 x 체험 x3 (고양 어울림 미술관, 고양)

2010 unique & useful (인터알리아, 서울)

경계의 교차전 (인터알리아 , 서울)

그 외 다수

개 인 전

초대 / 단체전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 시립미술관, 부산시립 미술관, 경기도 미술관, 미술은행, 대림미술관, 

광주 시립미술관, Croix St-Simon 병원(파리), 외교통상부, 서울대학교, JTBC사옥, 환기 미술관, 

비트리 시립미술관(프랑스), (주)페리에 쥬에(프랑스), 63스카이아트 미술관, 메리어트 여의도

파크센터, 수원 아이파크 미술관, 시공사, 양평 군립미술관, 한독약품,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비발디

파크, 쉐라톤인천호텔,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서울 동부 지방법원, 다보 미디어, 루터 어소시에잇

코리아, 샤또 드 클리낭시(프랑스), 파라다이스 시티

그 외 다수

작 품 소 장

1998 파리 8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졸업 (MFA)

1995 파리 국립 미술학교 회화과 졸업 (MFA)

199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BFA)

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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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kjjakga

국대호 Guk Daeho (b.1967)



빛과 색은 삶과 분리될 수 없다. 빛과 색은 오직 생명체의 망막을 통해서만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색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에는 예술가의 시선이 덧대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대호는 이름도 붙여지지 않았을 무수하고 미세한 색들을 조망하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는 작업을 수행한다. 색을 이루는 각각의 입자에서 느껴지는 생동감은 그의 작품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다.

절제된 묘사와 높은 밀도, 그 안에서 느껴지는 힘찬 스트로크는 색의 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붓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회화는 의도와 우연의 맞물리는 지점으로서 존재한다.

의도와 우연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은 시각은 무수한 확장성과 포용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래서 국대호의 예술 세계는 무궁무진한 미래와 연결된다.

그러나 그의 작품이 오직 미래만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니다.

국대호에게 색이란 자신이 경험했던 풍경의 잔상이자 세계를 보는 창이다.

따라서 그의 회화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현재의 지점으로 전혀 다른 속성을 지닌 대상들을

잇는다.

그렇게 이어진 색들은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진정한 회화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안긴다.

이러한 질문은 감상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국대호는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던져 끝없는 문제를 제기한다.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캔버스 위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래서 세상과의 교감,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위대한 고뇌의 시간을 감각할 수 있다.

“대체불가능한, 회화 속 색의 본질을 탐구하고 표현하고자

나는 오늘도 캔버스에 색이라는 매개체를 핑계로 기억 속 여행을 떠난다."

결국 예술은 작가만의 조형언어로 세상에 말을 건네는 작업이다.

색이라는 원초적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는 대상의 경계를 허물고 분명한 형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계속된 실험과 연구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온 국대호의 색면 추상은 지금도 꾸준히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새로운 담론을 던지고 있다.

그가 바라보는 풀 컬러의 세상은 어떠한 시대의 잔상으로 남게 될까.

[Artist’s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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